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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공사, 김연아처럼 도약하자!

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3월2일 창립 31주년 기념식에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획득에 빗대 한 차원 높은

도약을 강조했다.

강영원 사장은 “엄청난 부담감을 두 어깨에 짊어진 채 완벽을 향해 뛰는 놀라운 열정을 지켜보며, 그 자리

에 오르기까지 상상하기 힘든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”며 “석유공사도 김연아 못지않은 큰 성장과 도

약을 위한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”고 말했다.

원유 생산능력이 하루 50만배럴에 이어 100만배럴로 확대됨으로써 2030년 자주개발률이 40% 이상으로 끌

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.

또 “이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,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

다”며 “2009년 인수에 성공한 석유기업들과 공사와 실질적 통합을 이룰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따라서 전사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 자원관리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대형화에 대비해 석유

비축 및 마케팅사업 부문 역량을 강화하고, 공기업 선진화 과제에 대해서도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내야

한다고 강조했다.

이와 함께 내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 전반의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기

업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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